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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26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성자는 모든 것을 아시지만, 내가 알고 있는 만큼만 역사하신다. 그러니 내가 자꾸 

연구하고 물어보고 배워야 성자가 답답해하지 않으신다.

2.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면, 자꾸 파 보아라.

3. 육계의 것도, 영계의 것도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면, 자꾸 행해 보아라. 

4. 행해야 궁금한 것이 풀린다.

5. 굴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면, 들어가 보아라. 들어갈수록 알게 되어 궁금한 것

이 풀린다. 이와 같이 낙원도, 천국도, 기타 영의 세계도 저마다 기도하여 신령해져서 

들어가 보아라. 그러면 궁금증이 풀린다.

6. 하나님에 대해, 성령님에 대해, 성자에 대해 궁금하면 자꾸 기도하고 찾고 물어봐

라. 그리고 배워라. 그럼 알게 된다. 

7. 궁금하면 연구해라. 배워라. 그럼 알게 된다.

8. 궁금하면 실천해라. 그럼 알게 된다.

9. 있는 젖도 아기가 빨아야 나온다.

10. 가만히 있으면 있는 것도 못 얻는다.

11. 콩을 몰랐을 때 팥을 콩으로 인식하면, 콩에 대해 제대로 알 때까지 팥을 콩으로 

안다. 그 사람은 누가 콩 가지고 메주를 만들었다고 하면, 항상 팥을 가지고 메주를 만

든다.

12. 몰랐을 때는 우상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죽을 때까지 우상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대 신으로 믿고 산다. 죽은 후에 영으로 실체를 보면 그렇지 않다. 그 영혼은 우상 

신과 악신에게로 간다.

13.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몰랐을 때는 선지자도 아니고 사명자도 아닌 일반 사람을 

메시아로 믿고 속고 산다. 평생 모르고 살면, 평생 그를 믿고 살다가 죽는다. 그 육이 

죽으면, 그 영혼은 자기 육이 섬겼던 자가 간 흑암과 지옥으로 가게 된다.

14. 사람은 제대로 알 때까지 자기가 배우고 아는 수준대로, 자기 지능대로, 자기 두뇌 

차원대로 보고 뇌에 인식한다. 고로 ‘똑같은 한 사람’을 놓고도 여러 가지로 본다.

15. 하나님도 한 분, 성령님도 한 분, 성자도 한 분이다. 그런데 사람마다 자기 수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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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인식대로 생각하니, 수천만 가지로 본다. 자기 지능의 차원대로 생각하고 보기 때

문이다. 제대로 알 때까지 평생 그렇게 본다.

16. 한 제자가 월명동에서 같이 일을 하다가 “이 바위가 왕바위예요?” 하고 묻기에 

“아니. 왕바위는 저 산에 있다.” 했다. 그 제자가 말하기를 “저는 10년 동안 이 바위를 

왕바위로 알았어요. 저는 10년 전 고등학생 때 섭리사에 왔는데, 그때 누가 그렇게 이

야기해 줘서 그동안 이 바위를 왕바위로 알았어요.” 했다. 

무엇이든지 온전히 알 때까지 자기가 배운 대로, 자기 인식대로, 자기 수준대로 뇌에 

입력되어 그같이 보고 생각하게 된다. 


